
MIBK 덤핑제소 방침“통보"
금호쉘, 미쓰이 상대로 … 올 1 / 4분기 가격 7 3 0원까지 하락

수입물량의 저가공세로 심한 몸살을 앓아왔던 M I B K시장이 결국 국내 독점기업인 금호쉘이 최대 수

입공급선인 일본의 미쓰이를 상대로 한 덤핑제소 방침을 지난 3월 미쓰이측에 통보함으로써 또다시

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 M I B K의 수요정체가 감소로 변하고 있는 추세속에서 일본수입물량의 가격이 자

국 내수가격보다 무려 톤당 4 0 0 ~ 5 0 0달러의 큰 차이를 보이며 대량 유입되는 등 국내시장의 수급불

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따른 대응방안의 하나인 덤핑제소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다.

국내 유일한 생산기업인 금호쉘은 MIBK 시장이 9 2년 국내수요량 1만3 8 0 0톤에 비해 9 3년에는 1만

3 3 0 0톤으로 4 %가 줄어드는 등 대체용제로서 S M·아세톤·M E K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

는 추세속에서 국제가(톤당 1 0 4 7달러)는 물론 내수가(톤당 9 0 0달러)수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7 0 0달러

정도의 값싼 일본물량이 유입되고 있어 비정상적인 수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, 당사자인 미쓰이

측에 덤핑제소 방침을 통보했다.

실제로 M I B K의 수요는 9 2년 기준 1만3 8 0 0톤에서 9 3년 1만1 0 0 0톤, 올해에는 1만8 0 0톤에 그치는 등

타용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며, 가격 또한 9 3년 내수가격이 K G당 7 9 0 ~ 8 0 0원이던 것이 올 1 / 4

분기에는 7 3 0원까지 떨어지는 등 수입물량의 저가공세에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더우기 MEK 가격이 환경문제에 대한 무감각한 국내상황으로 폭등세에 있어 M I B K가격 또한 일정

부분 상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물량의 저가공세가 계속되고 있어 국내 생산기업의 채산성

악화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. 

지난해 M I B K시장은 수입이 3 8 0 0톤, 생산이 9 5 0 0톤으로 전체수요는 1만3 3 0 0톤 규모였으며 수출은

3 5 0 0톤 정도로 그치는 등 9 3년 1 / 4분기만 보더라도 페인트경기의 침체에 따라 20% 이상의 감소를

보인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미쓰이측은 덤핑제소 방침과 관련 물량면에서는 어느정도 금호쉘과 의견조율이 있었지만 가격

측면에서 의외의 덤핑방침을 통보받고 금호쉘 수출물량의 일본내 시장진출 및 가격조정 등을 통해

덤핑판정이 확정되기 전단계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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